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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융합 테크놀로지를 여는 인지과학

-a working  version of a column article for a science webzine.

(Text in Korean)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뉴욕타임

즈의 컬럼니스트이었던 폴 크루그먼 교수이었다. 그런데 크루그먼보다도 인기가 있던 다른 

컬럼니스트가 있었다.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항상 넓게 읽고 생각을 펼쳐오던 데이비

드 브룩스이다. 

그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혜안적 생각을 늘 전개하여 지식인을 비

롯한 대중의 사랑을 받아 오던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이다. 국내에는 ‘보보스는 파라다이

스에 산다’라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그가 2008년 5월에 뉴욕타임스 지의 컬럼에서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아니라, 인지시대’.’라고 천명하였다. 글로벌라이제

이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의 진정한 핵심을 읽지 못한 채 표면적 측면만 

본 정치가, 관료, 기업인들이 하는 잘못된 이야기일뿐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지

시대의 도래’ 개념은 이후에 서구의 고등교육 정책 입안에 사용되어 왔다.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팬은 경제가 종래의 경제에서 개념적 경제

(Conceptual Economy)로 옮아 가고 있음을 2004년에 논했고 미국의 앨고어 전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대니엘 핑크는 2006년에 ’전혀 새로운 마음: 왜 미래는 우측뇌 사람들이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20여개국어로 번역되고 CEO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 2003년에 미국 과학재단(NSF)은 2년여에 걸쳐서 미국의 톱클라스 과학기

술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NBIC 융합 미래 테크놀로지’ 

틀을 제시하다. 바로 이 틀의 출현 이래로 융합 과학, 융합 테크놀로지, 학문간 융합 등의 

논의가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물질 중심의 과학기술 주의에 물들어 온 우리 한국인들이 이 융합 테크놀로지 틀에서 유

의할 것이 있다. 이 틀이 나노물리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미래 테크놀로지 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테크놀로로지의 목표는 신물질이나 새 기계의 생성이나 인간 생명 장수에 있

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융합 테크놀로지가 추구할 것은 신물질 창조나 장수라기 보다는, 자

연 현상 중에 가장 오묘하다고 볼 수 있는 인간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

적 삶의 장면에서나, 학교장면에서나, 직업의 일 장변에서나, 예술적 행위 장면에서나, 누구

나 자신의 능력을 최적,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테크놀로지 개발에 있다는 것이다. 즉  

NBIC 미래 융합과학기술 틀의 목표는 위와 같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인간 개개인의 활동 

퍼포먼스를 증진시키는데 있는 것이다(enhancing human performance). 종래의 국내 기업

에서나 대학 이과 계열에서 추구하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목표이다. 

이 새 틀에 따르면 21세기 테크놀로지의 화두는, 과거처럼 물질이나 기계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다” 라는 인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대오각

성인 것이다.

대니엘 핑크가 2006년 그의 책에서 ‘농경시대도, 산업시대도, 정보화시대도 지나갔고, 이

제는 개념시대(Conceptual Age)’라고 주창한 이래로 세계 경제 화두가 ‘개념경제’ ‘개념산

업’이 되었고, 뉴욕타임스지 컬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

대가 아니라, 인지시대이다’라고 천명한 바가 서구에서 각종 인간 퍼포먼스 향상 테크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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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의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수렴적 연

결, 융합이다. 미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테크놀로지 추

구 전략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연결이라는 것이

다. 미래의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 혁신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상의 전환을 하여

야 하고 그러한 생각의, 개념적 전환의 원천은 인문학에서 온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창조하였는데, 국내 기업은 갤럭시 등을 만들었지만, 아이

폰처럼 사람들의 생각의 틀, 삶의 틀을 온통 뒤바꾸어 놓는 그러한 개념적 변혁의 새인공물

을 만들거나, 아니 그러한 새 인공물을 통하여 인공물과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 더 나아가

서는 인간 삶의 방식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러한 큰 일을 이루어 내지 못

하였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아직까지도 팽배해 있는 물질중심의 테크놀로지 관점, 하

드 기계 중심의 고전적 과학기술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핑크나 브룩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미래는, 산업화시대도, 정보화시대도 지났고, 그를 

넘어서 개념시대, 개념적 경제, 개념산업시대, 인지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과학기술계나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또는 테크놀로지 개발의 일선에 있는 엔

지니어들의 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개념은 아직도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혼합

한 정도의 낡은 테크놀로지 개념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다시 금년 2010년 6월의 컬럼 글, 인문학도에게 주는 글에서, 왜 인

문학이 테크놀로지에 필요한 가를 몇 가지 언급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과학자인 필자의 생

각을 첨가하여 재구성하고,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의 경계가 무너지는 ‘특이점이 온다’

는 주장을 전개한 미래과학자 커즈와일의 생각과, 최근의 인지과학적 입장과를 결합하면 다

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고차적 생각, 언어, 기억, 그리고 각종 활동은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

니라 그 개인이 과거에 자신의 몸을 움직이어서(embodied) 활동한 감감-운동의 경험에 바

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즉 몸 활동을 떠난 추상적 마음, 인지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은 인공물과(핸드폰, 컴퓨터,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드 인공물, 그리고 법, 경제, 교

육 등의 개념적, 소프적 인공물) 더불어 이루어지며 인간은 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 활동 바탕에는 언어화하기 힘든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감성적, 정서적 측면이 늘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인지과학적 관점을 첨가하자면 인간 마음이 평생 하는 기본 적인 일

이란 개인 나름대로의 이야기(내러티브)를 지어내고 또 이해하는 것이란 것이다. 우리의 삶

의 모든 상황들이 어떤 면에서 보아서는 일종의 이야기를 짓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핸드폰 사용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 하는 것이나, 매래 기술을 

생각하여 창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나, 모두 일종의 이야기 짓기

인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이야기 짓기를 하며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각종 인공물(자동차, 핸드폰, 컴퓨

터, 인터넷 등, 법, 학교 시스템 등)을 사용하거나 그 안에서 사는 삶의 바탕에 놓여 있는 

인간 마음의 역동적 측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테크놀로지와 연결할 수 있

다. 몸 활동, 정서, 이야기 등이, 즉 인간 마음 작동의 본질이 미래 테크놀로지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 활동과 감정이 개입된 이야기 짓기와 이야기 이해가 본질적으로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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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회과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되생각한다면, 미래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인문

학적 연결이 없이는 발전 불가능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을 일

종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보면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뇌과학, 심리학, 철학, 언어학, 인류

학 등을 총괄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테크놀로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 융합적, 다학문적 종합적 융합적 과학이 인지과학임을 안다면, 미래의 과학기술 개

발, 특히 미래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을 미래 테크놀로지 개발을 위해서 인문사회과학, 자

연과학, 테크놀로지 등의 수렴과 융합의 연결고리인 인지과학이 21세기 미래 과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절실성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과학재단의 미래 융합과학기

술 틀의 4대 핵심 축이 NT, BT, IT, CogT(인지과학기술)이 된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인공물의 상호작용이 문제이다.’ 그리고 

‘미래 테크놀로지 발전의 핵심은 인지과학을 미래 융합과학기술 추구의 초점에 가져 오는 

발상의 전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내의 과학기술계, 대학, 기업의 많은 사

람들이 미국과학재단의 21세기 융합과학기술 틀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깨닫지 못

하고 있고 NT, BT, IT만 거론하고 있다. 왜 우리는 아이폰 같은 변혁물을 창조해내지 못하

고 있는가를 다른데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연목구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류의 삶의 

방식, 미래 과학기술은 크게 변혁되었는데도.

이정모 (성균관대 명예교수: 심리학)


